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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4.(금) 08:00 배포 2024. 5. 23.(목) 18:00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성년의 날’ 맞이해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 간다

- 5. 24.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 후기 등록자, 무대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성년의 날(5. 20.)을 기념해 올해 성인이 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5월 24일(금),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에 초대한다.

  *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지원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알리고자 이번 현장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이용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 후 최종 초대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천 개의 파랑>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관람 전에 서울

예술단 공연팀의 무대 준비 현장(백스테이지)도 찾아가고 제작진들과 함께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제작 공간도 체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05년생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다수의 공연을 관람한 이용자는 

“보고 싶은 공연은 많지만, 관람권 값을 감당하기 좀 버거웠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작품을 

관람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공연을 같이 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뮤지컬을 관람한 이용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생긴 것 같다. 평소에 공연이나 전시에 관심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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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생애에 단 한 번 누리는 

특별한 혜택인 만큼, 2005년생 청년은 올해 꼭 신청해 문화로 더욱 풍성한 

일상을 만들길 바란다.”라며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 (044-203-2516)

 


